
구라보 - 특수 얼룩 실 제조 능력 증강  

구라보는 데님사의 생산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 오카야마(岡山) 공장이 “스

즈키(鈴喜)” 산업에 의하여 새로 개발된 얼룩 실용 제어 장치 “MX 3000”을 

2004년 3월에 추가로 3대를 도입하여 모두 4대의 “MX 3000”을 보유하게 되

었다.  

오카야마 공장에는 원래 얼룩 실을 뽑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어 

장치가 붙어있는 정방기가 24대 있었는데, 2001년말에 시험적으로 “스즈키” 

산업의 얼룩 실용 제어 장치 1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얼룩 실을 시험적으로 

뽑아 봤는데, 종전의 얼룩 실과는 색다른 얼룩 실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고객

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어 추가로 3대를 더 도입하여 기존의 독자적인 

얼룩 실용 제어 장치까지 합치면 28대의 얼룩 실 생산 체제가 된다.  

구라보는 “간논지” 공장에서도 2003년에 독자적인 얼룩 실 제어 장치를 4

대 증설하여 합계 15대 체제가 되었다. 또한 “마루가메(丸龜)” 공장도 2003년 

9월에 “스즈키” 산업이 개발한 “패치드 얀(patched yarn)”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럽사 제조 장치도 도입하였다. 이 장치는 “슬럽 부분만을 본 실과는 다른 

섬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